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6월 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5�9호

해고, 정직 

벌금 

부상

구속 

수배 

계약해지 

일방통행은 박근혜정권의 특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둘러싸고 노사정 합의도 안되고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자 정부가 일방통행하기로 맘 먹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5월 28일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앞세워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무산되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제도?
공청회에서 노동부가 제시하려고 했던 내용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절차 등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노동부는 정년연장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까봐 

걱정이 되었나보다. 언제나 노동자 보다 기업 걱정이 앞서는 

노동부이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동의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임금피크제는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힙리한 제도이다. 

니들 맘대로는 못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침을 내세워 현행법 마저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방통행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4.24 총파업의 기세를 몰아서 6~7

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끝없이 몰아치고 있는 

박근헤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투쟁을 준비하자. 정권과 

자본의 폭주를 멈추는 방법은 우리의 투쟁 뿐이다.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대법원이 할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법원은 5월 28일 발레오만도에서 벌어진 

어용노조의 집단탈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인가?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을 앞세워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그러나 1심과 2

심 법원은 모두 어용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독자적 노조가 아닌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 지회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2심 모두 동일한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여는 모양이 영 

꺼림칙하다.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킬 또 하나의 무기를 자본들에게 쥐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통상임금 판결을 개떡같이 

내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이런 의심이 든다. 

취업규칙 마음대로 
바꿀 생각마라!

청주노인병원 
촛불집회

ㅇ일시� �:� �6월� �1일�,� �8일�(월�)� �1�9시�0�0분
ㅇ장소� �:� 청주시청 앞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회!
양우권, 배재형 열사 
정신계승 결의대회

ᄋ일시 : 6월 3일(수) 13시00분
ᄋ장소 : 서울 포스코센터


